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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정생 문학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두 

가지라고 생각해요. 生命과 平和. 불에 덴 병아

리 빼떼기 처럼 어떤 생명체도 도움이나 위로 

없이는 살아가지 못해요.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

빼떼기가 죽지도 않았을 거고요. 한국전쟁이 일

어나기 직전, 아궁이에 뛰어들었다가 겨우 목

숨만 건진 검정색 병아리 빼떼기 의 가슴 아픈 

일생을 담은 이야기다. 불에 데는 바람에 부리

가 문드러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 빼딱빼딱 

걷는다고 해서 빼떼기다. 

 – <배떼기> 의 그림작가 김환영

邾

이 지상에서 정의로운 전쟁이란 절대 없습니

다. 하나의 힘이 작은 약자를 집어 삼키는 악마

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. 자연계의 먹이 사슬

에서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. 내가 하나 잡아 먹

으면 대산 하나의 희생하는 것이 자연입니다. 

인간들이 이 자연을 이탈하여 마구잡이로 집어 

삼키며 지상의 왕자로 군림하면서 우리는 결국 

우주의 악마가 된 것입니다. 이정도애서 우리가 

제자리로 찾아들지 않으면 지구의 종말은 피할 

수 없을 것입니다.

 –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

묵자: 아~ 저를 무시하는 자가 있어서 그를 

없애려고 하니 도와주시면 10금 즉 황금 600그

램을 드리리다.

공수반: 무슨 소리요? 나는 義로우니 그런 짓

은 절대 할 수 없소.

(그에게 두 번 절하고)

묵자: 아~ 선생이 운제 라는 공성기구를 만

들어 송나라를 치려고 하는 데 초나라는 대국이

고 송나라는 소국인데 땅이 남아 돌면서 남의 

나라의 작은 걸 뺏는 다면 仁 이라 말 할 수 없

고 이런 잘 못을 군주에게 간하지 않는 것은 불

충이며, 간하여 이를 이루지 못하면 최선을 다

한게 아니고, 더구나 살인이 나쁜 줄 알면서도 

소위 의를 행한다면서 1인 살인은 나쁘고 대량

살인 괜찮다는 논리는 명철한 인간의 태도가 아

니지 않습니까?

글 : 권경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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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종 즉위년 12월 27일 계축)

  글 권행완 

안동권문의 외손자 이계전<1>

外權列傳Ⅱ

墨子의 겸애 와 비공 은 正生의 생명 과 평화

평화주의자 묵도(墨徒) 權 正 生  (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) 제5편

안동권씨 대종회 

작가 김환영 병아리 옷입혀주기

 <취재: 권오철 기자>

권애라 기념 사업회(準)회원들의 죽치 권애라 선생 생가 방문

김영방(권여사 친손녀),권순용(청장년국장),권오운(사무총장),권기성(대종회 이사),권영익(수석부회장), 권혁우(선

암종중회장),권병찬( 권여사 조카), 김시현(김영방여사 남편) ,김치현(권여사 조카),권병기(권여사 조카).

권자중정(權者中正) 

조맹부 체

황포군관학교 중정검

권애라와 박순천 1960년3월.


